
253. 극살쟁사棘薩爭死
손극孫棘은 중국 남북조 시대 송宋나

라 팽성彭城 사람인데 어머니를 지극
히 효성스레 섬겼다. 그 어머니가 임종
에 작은 아이 살薩을 극에게 잘 돌보아
줄 것을 부탁하였다. 대명大明(남조송
효무제孝武帝 유준劉駿의 연호, 재위
4 5 7∼464) 5년(서기 4 6 1년)에 나라에서
삼오정三五丁(군졸이나 부역의 대상이
되는 장정)을 조발調發하는데 손살이
거기에 충원充員되어 나아가다가 기일
에 미치지 못했다. 이는 군법을 어긴
바 되어 참수되는 것이었다.
극이 군郡의 관아에 나아가 벌여 말

하기를‘극이 가장家長이 되어 가지고
아우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였으니
죄가 백번 죽어 마땅한즉 빌건대 제 몸
으로 살을 대신케 하여 주소서’하니
살이 또한 스스로 인책引責하였다. 태
수太守 장대張岱가 그게 진실이 아닌
것 아닌가 의심하여 손극과 손살을 각
기 한 곳에 두고 말하게 하여 들어보고
그 안색을 살피니 서로가 기꺼운 마음
으로 죽음을 달게 받고자 하는 빛이 역
연하였다. 또한 손극의 아내 허씨許氏
가 말을 전해 극에게 촉구하기를‘당신
이 집안의 문호門戶를 당하고 있으면
서 어찌 소랑小郞에게 죄를 미루어서
옳으리오. 또한 대가大家(시어머니)께
서 임종에 당신에게 소랑을 부탁하시
었는데 필경 장가를 들지도 못하였고
당신은 이미 두 아이를 두었으니 죽은
들 무엇이 한이겠소’하였다. 이에 태
수 장대가 이를 황제에게 상표上表하
여 알렸고 나라에서는 그 죄를 특사特
赦해주면서 고을에서 그 사람을 등용
하라 하고 아울러 비단을 하사하였다.

제목 극살쟁사棘薩爭死는 극과 살 형
제가 서로 죽기를 다투었다는 뜻이다.
손극의 이 일화는 송서宋書에도 올라
있다.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.

제형쟁사기요명弟兄爭死豈要名 : 형
제가 죽기를 다툼 어찌 이름을 내고자
함이랴
내부유지극사경乃婦猶知棘死輕 : 그

아내도 오히려 극의 죽음이 가벼움 알
았네
제감삼인륜의독帝感三人倫懿篤: 천자

도 세 사람이륜이도타움에감응하여
유전문호우포정宥全門戶又褒旌 : 사

하여 문호를 보전케 하고 또한 정려를
내렸네
형념자친국자애兄念慈親鞠子哀 : 형

은 어머니 생각해 그 애자哀子 아우 기
르고
제사천현극공재弟思天顯克恭哉: 아우

는 하늘의도리생각해능히공경하였네
당전부월쟁추부當前斧鉞爭趨赴: 도끼

앞에임박해서도나아가기를다툴때에
기료금계방사회豈料金鷄放赦回 : 어

찌 금계 머리로 사면되어 풀려 돌아올
것 헤아리랴

애자哀子는 어머니를 잃어 애달픈 아
들로서 특히 소년을 말한다. 천현天顯
은 하늘의 밝은 도를 뜻하고 금계金鷄
는 옛적 황금 머리를 한 닭의 모형으로
서 천자가 죄수를 사면하는 조서詔書
를 공포할 때에 쓰던 의장儀仗이다.

254. 양씨의양楊氏義讓
중국 남북조 시대 북위北魏에서 있었

던 이야기이다. 양파楊播는 북위의 홍

농弘農 사람인데 아우 춘春ㆍ진津과
더불어 서로 양보하며 의리가 돈독하
였다. 형제가 서로 섬기기를 아버지와
자식 사이같이 하면서 아침이면 청당
廳堂에 모여 종일토록 상대하면서 일
찍이 내당內堂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
고 한 가지 맛이 좋은 것이 생기면 서
로 모이기 전에는 먹는 일이 없었다.
그러면서 왕왕 청당에 간막이 장막을
치고 들어가 자거나 쉬는 곳으로 삼고
때때로 휴식하고 나와서는 다시 함께
담소하였다.
춘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한번은 타

처에 나갔다가 취해서 돌아오니 진이
부축해 모시고 들어가서는 그 문합門
閤 밖에서 가침假寢을 하면서 그 술이
깨기를 기다려 문후問候를 하고 돌아
갔다. 춘과 진의 나이가 6 0이 지나고
다 조정에서 태정台鼎의 지위에 올라
서도 진은 오히려 조석으로 형에게 문
안을 드리며 자여질은 섬돌 아래에 도
열해 있는 가운데 형 춘이 앉으라고 명
하기 전에는 진이 감히 앉지를 않았다.
춘이 매양 가까운 곳에 출타하였다가
혹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진
이 먼저 밥을 먹는 일이 없고 춘이 돌
아온 연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, 식사
시에는 진이 친히 수저를 받들어 드리
고 먼저 음식 맛을 모두 보고는 춘이
먹으라고 한 다음에야 먹었다. 춘이 서
울에 있을 때에 매번 시절 음식이 생기
면 문득 사람 편에 이를 그 집에 보내
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진이
미리 입에 넣지 않았다. 춘이 또한 아
우가 매번 음식 보낸 것을 보면 이를
대하여 눈물을 흘렸다. 이렇게 하니 한
집안의 남녀 8촌 당내간이 모두 한솥의
밥을 먹는 것같이 하여 그 뜨락에서 다
른 말이 새어나오는 일이 없었다.
제목 양씨의양楊氏義讓은 양씨네가

의리로 서로 양보하였다는 뜻이다. 양
파楊播는 의懿라는 사람의 아들로 초
자初字가 원휴元休인데 효문제孝文帝
의 명에 따라 연경延慶으로 개자改字
하였다. 여러 관직을 거듭하여 위위시
衛尉寺 소경少卿에 이르고 북방 이민
족 연연B B을 두 차례 정벌하는 데에
공이 있었다. 효문제를 좇아 남정南征
을 하고 돌아올 때 그는 후군이 되어
있었는데 적병이 포위하여 위급한 상
황이 되자 정병 3백을 거느리고 선봉으
로 나가 강을 건널 배를 열지어 놓고

‘내가 지금 도강코자 하니 능히 싸울
자는 나오라’하고크게 부르짖고는 마
침내 효문제를 옹위해 건너니 적이 감
히 당하지 못해 물러갔다. 거듭 올라
화음백華陰伯에 봉해지고 화주자사華
州刺史를 제수받았는데 백성의 전답을
차용한 일로 좌죄坐罪되어 삭탈관직되
었다가 죽은 후에 복작復爵이 되고 장
공壯公의 시호를 받았다. 양진楊津은
양파楊播와 양춘楊春의 아우로 자가
나한羅漢이며 젊어서부터 단근端謹한
몸가짐에 기도器度가 있어 일컬음을
받고 벼슬에 나가 기주岐州와 화주華
州의 자사刺史를 거치며 성망聲望이
있었다. 효창孝昌(북위北魏 효명제孝明
帝 연호, 521∼525) 연간에 정주자사定
州刺史를 제수받고 두락주杜洛周가 고
을을 에워싸니 막아 싸우기를 3년 동안
하여 성이 함락되자 피집被執하였다가
잠시만에 풀려났다. 원호元顥가 내란을
일으켜 핍박하자 장제莊帝가 그를 중
군대도독中軍大都督을 삼았는데 원호
가 패한 뒤 그는 도성의 부고府庫를 봉
폐封閉하고 장제를 북망北邙으로 나가

맞이하였고 곧 사공司空이 되었다. 그
리고 보태普泰(북위 절민제節閔帝 척
발공拓拔恭의 연호, 531∼532) 초년에
이주천광爾朱天光에게 살해되었고 효
목孝穆의 시호를 받았다.
원호元顥는 자가 자명子明으로 상주

자사相州刺史를 거쳐 북해왕北海王을
습작襲爵하고서는 스스로 연호年號를
걸고 자립自立해 황제를 일컫다가 임
영현臨穎縣에서 피살하였다. 이주천광
爾朱天光은 북위의 북수용주北秀容州
사람으로 용맹하여 활과 말에 능하여
효장제孝莊帝 때 옹주자사雍州刺史로
묵기추노万俟醜奴를 사로잡고 관서關
西를 평정한 공으로 광종왕廣宗王이
되었다. 다시 농서왕B西王이 되었으나
모반하였다가 고환高歡이라는 명장에
게 사로잡혀 죽었다.
그 찬시讚詩는 다음과 같다.

양가의양독천륜楊家義讓篤天倫 : 양
씨 집안 의리로 양보하여 천륜이 독실
하니
곤계엄여부자친昆季儼如父子親 : 형

제간 엄격하기 부자의 친함과 같고
일미공분상대소一味共分相對笑 : 한

가지 별미라도 같이 나누어 먹으며 담
소하니
애연화기만당춘B然和氣滿堂春 : 화

기가 애애하여 당안 가득 봄볕일레라
육질연등위정사六秩聯登位鼎司 : 60

나이에 나란히 정승의 반열에 올라
평생의경노하쇠平生義敬老何衰 : 평

생을 의리로 공경하니 늙었다고 쇠퇴
하리오
조조참문정무권朝朝參問情無倦 : 아

침마다 문안하며 게으른 뜻이 없고
부취형귀제수시扶醉兄歸弟授匙 : 취

한 형을 부축해 돌아와서는 아우가 또
한 수저 받드네

255. 달지속제達之贖弟
오달지吳達之는 중국 남북조南北朝

시대에 남제南齊의 의흥義興이라는 곳
사람이다. 그 재종제再從弟 경백敬伯
부처가 흉년을 만나 빚을 지고 계략에
걸려 강북江北의 먼 곳으로 팔려가게
되었다. 오달지가 자기 소유 전답 1 0묘
畝를 팔아 그 빚을 갚아 주고는 경백
내외를 풀어 데려와 재산과 집을 같이
하여 살았다. 이를 그 사는 군郡에서
듣고 달지에게 주부主簿의 벼슬을 주
니 그 형에게 사양하며 자기는 받지 않
았다. 그리고 옛 전답을 세업世業으로
받게 되자 이를 그 족제族弟에게 주었
는데 족제가 또한 받지 않으므로 마침
내 그 밭을 경작하는 이가 없어 한폐閑
廢되고 말았다.
제목 달지속제達之贖弟는 오달지가

그 아우를 속신贖身시켰다는 뜻이다.
오달지는 그 형수兄嫂가 죽었는데 장
사를 치를 계책이 없자 스스로 몸을 팔
아 1 0인의 부객夫客을 사서는 관곽棺槨
과 분묘를 경영하였으며 그 뒤로 잇달
은 선행으로 사책에 이름이 올랐다. 그
찬시는 다음과 같다.

나감골육몰여대那堪骨肉沒輿B : 어
찌 골육이 노복으로 팔려감을 보겠는가
파산환수여공재破産還收與共財 : 재

산을 깨트려 거두어 되돌리고 더불어
재물을 같이했네
직양어형전양제職讓於兄田讓弟 : 관

직은 형에게 양보하고 전답은 아우에
게 주니
천륜외물시진애天倫外物視塵埃 :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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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

漢字도 우리글
한국어 어쩌면 좋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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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
의 회오리에 말려든다.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
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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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
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
다.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
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.  영어를
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, 광의의 한글에 포
함시켜야 한다.


